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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속 이야기 따라 걷다보면 우리 야생화 신품종 이해 쏙쏙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원 소재 신품종 개발하여 특별전시 -

□ 산림청 국립수목원, 야생화 신품종 개발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

고자 동화 속 이야기를 따라가는 정원 조성하여 공개

□ 정원 소재 발굴과 확산을 위해 현장 친화형 야생화 신품종 개발 노력

□ 앞으로 관상가치 뿐만 아니라, 생활에 밀접하고 환경 적응에도 뛰어난 

자생 품종 개발에 노력할 예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9월 20일부터 약 한 달 이상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관람 구역 내에서 ‘길에서 만나는 우리 야생화’

라는 주제로 정원을 조성하여 신품종 개발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

  국립수목원은 정원산업의 확산과 소재 발굴을 위해 현장 친화형 야생화 

신품종 개발과 자생식물 표준 재배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중 해외에서도 

관상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꼬리풀류는 꽃의 색이 아름답고 지피식물로도 활용도가 

높아 정원 소재로도 가치가 높다. 이에 국립수목원도 정원 소재 발굴을 위해 우리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관상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꼬리풀류 신품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꼬리풀류는 보라색 꽃 색이 특징인데, 국립수목원은 분홍색 꽃이 피도록 

개발하였으며, 옆으로 누워 자라는 형태의 품종도 개발하여 다양한 색감과 

높낮이로 정원 식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립수목원이 주최하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9.20.~9.25.)’의 



특별전시 일환으로 우리 자생식물을 재미있게 접하며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성되었다. ‘오즈의 마법사’ 동화 이야기에 따라 오솔길을 

따라가면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꼬리풀류 신품종 5종과 자생 꼬리풀 5종

(섬꼬리풀, 부산꼬리풀, 봉래꼬리풀, 넓은산꼬리풀, 긴산꼬리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리 자생식물 20여 종을 함께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는 식물과 관련된 연구성과를 알리는데 

있어서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관람하시는 

가족 모두에게 야생화 신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상 가치가 높은 신품종뿐만 아니라, 환경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기후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정원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야생화 신품종 특별전시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9.20.~9.25.)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볼 수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약 한 달 이상 존치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은 국립수목원 누리집(kna.forest.go.kr)에서 할 수 있다.

붙임 야생화 신품종 개발 연구성과 특별전시 조성 모습 1부

     


